
전사지, 수출로 활로모색
9 5년 수출 6 5 0만달러 … 내수는 6.7% 감소

전사지 생산기업들이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수출확대에 주력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.

특히, 국내 도자기 생산기업이 과도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점차 해외로 진출하면서 전사지 공

급도 병행돼 향후 수출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전사지 수출규모는 한도통상 4 5 0만달러, 화동테크 2 0 0만달러 등 6 5 0만달러

로 9 4년 5 2 0만달러(한도통상 2 5 0만달러, 화동테크 2 7 0만달러)에 비해 25.0%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이처럼 전사지 수출이 급신장한 것은 각 생산기업

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내시장에서 탈피, 적극

적인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유럽은 물론 미국, 동남아시장의 호조가 맞물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반면, 95년 국내 전사지 수요는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자기산업의 정체로 9 4년 1 6 0 0만장 대

비 6.7% 감소한 1 5 0 0만장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전사지 총 생산능력은 연간 2 8 0 0만장에 이르고 있는데, 이는 국내 전사지시장의 악화로 감산

및 기존 생산량 유지에 급급한 대부분 생산기업들과는 달리 한도통상이 9 5년6월 생산능력을 두배로

증설한데 따른 것이다.

한도통상은 월산 6 5만장의 청주공장을 100% 증설해 총 1 2 5만장체제를 갖춰 내수는 물론 수출도 강

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9 4년 2 5 0만달러, 95년 4 5 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인 한도통상은 9 6년 동남아 시장에 역점을 두면서

총 5 0 0만달러이상 수출할 계획이다.

월산 3 5만장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남특수인쇄는 전량 행남사의 도자기 생산용으로 자가소비

하고 있다.

화동테크(생산능력 월산 2 5만장)는 9 6년이후 월 1 0만장을 생산해 선도산업, 삼부도자기 등에 5만장

내수판매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으며, 공장가동률은 4 0 %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외에 성광사, 밀양전사 등 기타기업들도 월 5 0여만장을 생산해 밀양도자기, 동양도자기 등에 내수

공급하고 있다.

전사지 가격을 보면, 96년8월 현재 내수가격은 도착도기준 장당 1 0 0 0원이며 수출가격은 F O B기준 장

당 1 . 2 0 ~ 1 . 5 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. 아시아에 비해 유럽지역이 다소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.

한편, 국내 전사지의 용도별 수요는 일반 도자기용이 8 0 %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스텐레스용 1 0 % ,

초자용 5%, 법랑용 5% 각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, 향후 전사지시장은 스텐레스와 초자용 수요의

신장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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